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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적 (Objectives)

  석창포(Acorus gramineus Soland)는 생명력이 강하여 뿌리째 뽑아서 두 달쯤 햇볕에 말렸다가 

다시 심어도 살아날 정도로 생존력과 번식력이 강하다. 그러나 농업인이 경제적 이용을 

위해서는 다량의 묘가 소요되고, 초기 생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정립이 필요하다. 보통 

석창포는 근경을 수확한 후 2～3촉으로 분주하여 정식하는데, 어린 묘의 뿌리가 활착하여 

일정 생육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잡초와의 경합에 약할 뿐만 아니라, 잡초를 제거하면서  

어린 묘가 손상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초기 생육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토양 피복 처리 효과를 검토하고자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Materials and Methods)

○ 실험재료

  석창포 묘는 제주지역 한경면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4년생 모주에서 2촉(sucker)   

정도를 분주하여 사용하였으며, 토양 표면에 피복 재료는 흑색 부직포와 삼나무 톱밥을 

이용하였다.

○ 실험방법

  2004년 4월 15일 석창포 근경을 2～3주 분주한 묘를 심는 간격 30×30cm로 정식하였다. 

토양 표면 유실을 막고, 잡초와의 경합을 방지하기 위해 흑색부직포, 톱밥 등을 이용하여 

피복 재배를 실시하였다. 이랑 폭은 110cm, 4조식으로 심었으며, 시험구는 난괴법 3반복으로 

배치하였다.

실험결과 (Results)

  무처리에 비해 피복재배시 엽수나 촉수 등 모든 면에서, 특히 흑색 부직포를 토양 표면에 

피복한 처리는 가장 양호한 생육을 나타냈다(표 1).

  재배 3년차 수확시 생육 특성인데, 무처리(관행)보다 흑색 부직포 피복 처리는 2배 이상 

생육 증진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피복 처리에 의해 지하부의 수분 보유능의 향상과 강우에 

따른 양분 유실 경감과 고온기 온도 저하 요인 등이 관계된 것으로 판단된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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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성적

  표 1. 토양 피복방법별 석창포 생육 특성

처 리  내 용 초장(cm) 촉수(개/주) 엽수(개)

무처리(관행) 33.5 41.3 cz 319

톱      밥 35.1 50.8 b 372

흑색부직포 35.9 52.7 a 383

    ※ z DMRT 5%

  표 2. 토양 피복방법별 석창포 수확시 생육 특성

처 리  내 용

생체중(g/주) 건물중(g/주)

계 지상부 지하부 계 지상부 지하부

무처리(관행) 543 c 254 289 108.8 c 27.9 80.9

톱      밥 903 b 418 485 188.8 b 48.1 140.7

흑색부직포 1,018 a 483 535 213.2 a 58.0 155.2

    ※ z DMRT 5% 

  

무처리                  톱밥피복                  흑색 부직포

그림 1. 석창포 토양피복 방법에 따른 생육 상황




